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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인

<바람 맞으셨군요>(2024. 12. 21~1. 25)는 광고업계에서 
20년, 많게는 40년 이상 종사한 광고 감독 5인의 시선을 좇는 
프로젝트다. 그들이 만든 매혹적인 세계를 바깥에서 되돌아보고, 
그 세계를 소재 삼아 만든 작품을 전시한다. ‘광고’라는 허구의 
세계에서 제품을 연출해 온 이들이, ‘예술’이라는 또 다른 허구의 
세계로 자리를 옮겨 자기를 탐구하고 작품을 연출한다. 광고와 
미술은 가상으로 시청자를 매혹하고 쾌락을 준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의도와 목적지가 다르다. 광고는 제품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삶의 변화를 환상으로 심어주지만, 본질적으로 삶 
자체보다 제품 판촉에 방점을 둔다. 반면 예술은 삶의 단면이나 
내면을 상상으로 재구성해 이미지나 형태를 만들고, 만들어진 
작품으로 우리 삶을 비춘다.

<바람 맞으셨군요>전 전경 2024

강한영은 1세대 광고 감독으로서 영상을 아날로그적으로 
연출하면서도 매혹적인 제품 이미지를 구현했다. 전시에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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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한 광고에서 제품 이미지를 덜어내고, 광고 모델의 초상을 
무빙 이미지로 선보였다. 10배속 느리게 편집된 무빙 이미지는 
그 옛날 텔레비전 광고로 보여주던 영상을 쿨하게, 때로는 숭고한 
이미지로 보이게 만든다.

김종원은 광고 감독 시절과 광고 제작 과정을 바깥에서 회고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작품으로 옮겼다. <동상이몽>은 생생한 촬영 
현장을 떠올리게 한다. 필름 카메라 앞의 프로젝션과 감독 모니터 
영상의 불일치는 감독의 시간과 촬영 현장의 이면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준다.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쇼릴>은 디지털 필름으로 
촬영한 광고 이미지 수천 장을 스크린 삼아, 과거에 촬영한 
광고 영상을 겹쳐서 보여준다. 스펙터클하면서도 간결한 메시지를 
전하는 감독의 취향을 알 수 있다.

김종원 <
Ù(대치)> 스텐백 편집기, 35mm 디지털 필름, 단채널 비디오 127×120×81cm 2024

문생은 광고 감독 은퇴 후 주 무대를 애니메이션과 페인팅으로 
선택했다. 무대 같은 애니메이션 배경에 무겁게 나는 새나 
꾸물거리며 날뛰는 개미, 목각 인형 마리오네트 등을 등장시킨다. 
무대의 바깥, 즉 만화 배경의 바깥을 향해 나아가려는 작가의 
욕망을 담아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과거 광고 역시 굉장히 
초현실적이어서, 그 옆에 나란히 놓인 회화작품과도 연결도힌다는 
점이다.

이지송은 광고 감독에서 영상작가로 활동한 지 어언 10년이다. 
스스로 ‘광고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대다수 이러한 수행의 흔적이자 기록이다. <런드리 
데칼코마니>는 형형색색 세탁기 속에서 돌아가는 빨래를, 
움직이는 만다라로 형상화한다. 또 다른 작품에는 그가 여행하며 
마주했던 빈집과 빈집의 틈을 채우는 광고가 함께 재생된다. 이 
광고는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물질적 꿈과 욕망이 교차하는 
모습을 담는다.

2 / 3



문생 <하벤 F> 캔버스에 유채, 40.9×53cm 2024

채은석은 “‘엘라스틴’ 했어요”의 광고 감독이다. 그는 이번 전시에 
평소 기록한 글을 사진으로 보관해 둔 메모 300여 장을 나열했다. 
“만졌으나 닿지 않았다”거나, “어린나무는 해를 보며 자라고, 어른 
나무는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 등과 같은 글귀와 이 글을 
모티프로 만들어진 평면 작품을 보면 그가 그 시절 어떻게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왔는지 엿볼 수 있다.

광고나 미술이나 둘 다 새로움이라는 맥락에서 작업하지만, 
하나는 작업의 대상이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하는 인간이 
주체가 된다. ‘상품의 사제’에서 ‘자아의 단독자’로의 자리 이동은 
모험이며 지난한 선택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짧게는 5년, 길게는 
40년 전의 광고와 이를 자전적인 예술언어로 재해석한 작품이 
교차하면서, 이미지가 난무하는 시대에 이미지의 목적과 순환에 
관해 생각하게 한다. 생 후반기에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 낯선 
세계로 진입하기란 쉽지 않은 법. 그렇기에 ‘젊은 보수주의자’가 
대세인 세상에서 ‘나이 든 혁신주의자’란 귀하고 감동적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미술이 그간 익숙했던 광고와는 다를 수 있지만, 
광고의 홍수에 사는 현시점에 광고 감독이 미술에 바람나는 일은 
왠지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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